
□ 세계경제연구원(이사장: 사공 일)은 경제학자 겸 칼럼리스트인 Guy Sorman

교수를 초청하여 “그래도 세계경제의 미래는 밝다(An Optimist View on

the Global Economy)"라는 제하의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

※ Guy Sorman: 프랑스 파리정치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프랑스 총리실 전망위원회

위원장 등을 역임. 현재 칼럼리스트 겸 문화 비평가로도 활동 중

□ Guy Sorman교수는 유럽 위기, 경기 침체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

팽배하지만, 궁극적으로 세계경제가 회복 및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것으로

전망하고 5가지 선제조건을 제시할 예정

① 경제 발전에는 빈곤퇴치, 자유시장경제, 문화적 요인보다는 법질서, 국가의

수준(Quality), 통화 안정이 중요

② 정치보다는 법질서가 중요

- 유럽위기 해결에는 단기 정책보다는 올바른 법과 제도가 필요

③ 글로벌 정책 조정 강화가 필요

- 세계화(Globalization)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

이러한 차원에서 G20의 글로벌 정책조정 역할 강화를 강조

④ 위기는 자유시장경제의 일부분으로 과잉대응(overreact)하지 않는 것이 중요

⑤ 자유시장과 민주주의 간 균형, 복지와 성장 간 균형 논의 등에서 보듯이

성장저해 요소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

지적

□ Guy Sorman교수는 한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동 문제들을 심도 있게

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할 예정

□ 삼성전자 후원으로 개최되는 동 강연에는 정책담당자, 학계 및 연구소, 금융계 등

각 분야의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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